
 

"제품 가치 키웠더니 CEO 10년 더 하래요"  - 안규문 밀레 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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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수만 보면 미국 포드가 유럽 BMW, 벤츠보다 판매량이 훨씬 높잖아요. 판매 대수

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품질과 판매 전략에서 어떻게 승부하느냐가 중요하죠." 

 

서울 강남 밀레코리아 본사에서 만난 안규문 대표(59)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친다. 

 

"CEO 임기를 10년이나 보장 받은 사람은 아마 (국내에서)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법

상 CEO임기는 2년인데, (밀레 본사가) 2016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줬습니다." 

 

기업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란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장기간 임기를 보장받은 비결은 무엇일

까. 

 

2005년 밀레코리아의 수장이 된 안 대표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고급 주방가구를 다루는 밀레

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목표를 강남 부유층으로 설정,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빌트인(Built-in)제품으로 밀레 세탁기, 식기

세척기 등 주방 용품들을 넣고, 기업대 고객(B2C) 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고객들의 이

용 후기를 마케팅에 적용시켰다. 매년 매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서울 중심으로 판매하던 제품

은 전국 30여개 주요 도시마다 대리점을 만들었다. 

 

"2006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밀레를 제대로 알려면 최소 10년은 일해야 한다면서 

2016년까지 대표직을 맡아주고, 매출은 3~5%만 되도 잘 한 것이니,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하더

라고요." 

 

평소 성실한 그의 모습에 반한 밀레본사측이 1년간의 CEO역할도 충실히 해내자 아예 10년 보장

을 해준 것이다. 전세계 직원이 1만6,608명중 1만명이 20년 이상 근무할 정도로 가족적인 경영을 

중시하는 밀레의 기업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하다. 

 

"밀레는 제품 수명을 20년으로 계산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종된 모델 부품도 20년은 더 보관해서 

A/S를 해줍니다. A/S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제품을 팔지 않는 게 관행이더라고요." 

 

안 대표는 책상 위에 결제 서류로 올라온 지난달 A/S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3월 접수된 AS가 420건이고, 그 중 315건이 이사 때문에 새로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확

실한 품질이 뒷받침 되니까 저도 당당하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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